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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oil moisture tension by the 

different irrigation point and of the ventilation temperature on the fruit ripening stage 

on the yield and quality of melon (Cucumis melo L.) cv. 'Honey One' by automatic 

ventilator in the plastic house,  which were grown on the greenhouse condition during 

the hot season of 2010 and 2011.

  In the treatment of soil moisture tension by the different irrigation point on the fruit 

ripening stage, fruit characteristics, such as fruit weight by the high irrigation point 

(-20~25kPa) were better than by the others (-30~35kPa and -40~45kPa).  But net quality 

and soluble solid contents in the treatment of the low irrigation point (-40~45kPa) were 

better than that of the high irrigation point (-20~25kPa).

  And on the 2nd year experiment in 2011, the proper ventilation temperature adjusted 

by the automatic ventilator in plastic house was 30℃ better, it was better than in 35℃.

  As a result, net quality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irrigation point and the 

ventilation temperature on the fruit ripening stage.

1. 연구목표

  멜론(Cucumis melo L.)은 고급 과실로서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소비가 증가 추세이며 

기후 변화에 따라 고품질 멜론 생산단지가 북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멜론 재

배를 시도하여 특화작목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최근 춘천에서는 

멜론 ‘하니원’ 품종을 도입하여 미래농업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신규단지 조성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9.4ha를 재배하였으나 상품율이 20% 내외로 낮고 과중이 1.4kg 이

하의 작은 과실 생산비율이 40%이며 네트발현이 미흡한 등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재배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멜론의 품질은 과일의 모양과 네트형성, 당도 등 내적요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당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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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네트가 고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비배관리가 필요하다(神谷, 1992). 특히 착과

기부터 수확기까지의 물관리가 네트발현과 당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神谷, 1965) 이에 대한 적정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네트발현에 적합한 착과

기부터 수확기까지의 적정 관수 개시점과 고온기 시설 내 적정 환기조건을 구명함으로써 하

니원 품종의 상품성 향상을 유도하여 춘천 멜론의 명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생산단지 조

성에 기여하고자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하니원 멜론의 네트발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정 토양수분 함량과 환기온도를 구명

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품종은 하니원 멜론을 이용하였고 2010년과 2011년 2년

에 걸쳐 수행하였다. 2010년 1년차 시험의 장소는 채소연구용 비닐온실이었고 경종방법으로

는 7월 23일 파종하였으며 플러그트레이 40공의 멜론 묘를 8월 20일 정식하여 9월 15~16일 

착과시켜 10월 28일 수확하였다. 2년차 시험은 단동형 비가림하우스에서 수행하였고 플러그

트레이 40공에 육묘한 묘를 7월 20일 재식밀도를 3.3㎡당 6.5주로 조절하여 정식하였고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착과시켰으며 9월 30일에 수확하였다.  

  처리내용은 1년차에는 관수조건으로는 생육 초기에는 토양수분 조건은 텐시오미터를 이용

하여 측정하여 관수개시점을 -20kPa, 개화비대기에는 -30kPa 기준으로 1회 관수량 10mm씩 

점적관수하였고, 과실 비대성숙기에 관수 개시점을 -20~25kPa, -30~35kPa, -40~45kPa 등 3

처리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2년차에는 1년차에 효과적이었던 토양

수분조건 2처리와 환기조건 2처리로 4조합처리하였는데, 과실 비대성숙기의 관수개시점 2처

리는 -20~25kPa과 -40~45kPa이었고 환기조건으로는 단동형 비닐하우스에 강제환풍기를 설

치하여 환기 개시온도를 30℃와 35℃ 2처리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정지, 적심방법은 지제부의 소엽은 엽수 계산에서 포함시키지 않았고 처리위치의 착과절

위 3절의 착과지를 남기고 모든 측지를 제거하였으며 착과절위 상부의 엽수도 같은 시기에 

적심함으로써 개화 전 과실로 양분이 용이하게 전이되도록 유도하였다. 착과유도는 착과제

로 토마토톤 50배와 지베렐린 25ppm을 혼용하여 개화기 오전에 주두에 분무하고 처리일자

를 표기하였고 착과지는 상위 2엽을 남기고 적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초장, 경경, 엽수, 

엽장, 엽폭, 지상부 생체중, 착과절위와 상부엽수, 착과높이, 착과일, 착과율, 과중, 과장, 과

폭, 네트발현 정도, 규격과율, 과실 당도 등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2010년 1년차에 수행한 멜론의 착과 비대가 완료된 후 과실 성숙기에 관수 개시점을 

-20~25kPa, -30~35kPa, -40~45kPa 등 3처리하여 네트발현에 적합한 토양수분 조건을 구명하

고자 수행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양수분 조건에 따른 관수처리를 위한 각 처리구별 관수개시점을 각각 -20, -30, -40kPa

로 하여 1회당 10mm씩 관수한 결과, 토양수분 처리조건에 따라 총 관수횟수는 2~7회, 총관

수량은 20~70mm, 1 1일 당 평균관수량은 1~3.5mm/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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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화 후 20일째부터의 총 관수량(2010)

토양수분

(-kPa)
총 관수횟수

총 관수량

(mm)

일당 평균관수량

(mm/day)

20~25 7.0 70 3.5

30~35 4.5 45 2.3

40~45 2.0 20 1.0

  토양수분 처리별 생육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토양수분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

하였는데, 과다 관수조건에서 생체중이 무거운 경향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처리

에 관계없이 생장이 매우 부진하였는데 이는 생육온도가 낮았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사료되

었다(표 2).

표 2.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처리별 생육특성(2010)

토양수분

(kPa)

초 장

(cm)

엽 수

(매)

엽 장

(cm)

엽 폭

(cm)

생체중

(g)

20~25 157 24.0 23.3 22.0 450 

30~35 156 24.2 22.9 22.1 407 

40~45 160 24.3 23.1 22.9 371 

  토양수분 처리에 관계없이 과실의 크기는 영향이 없었으나 과육의 두께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당도는 과다 관수조건인 -20~25kPa 처리구에서 18.4°brix로 가장 났았고 나머지 처리

구에서 19.0°brix로 높았으나 모든 처리구에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당도가 높았던 

것은 착과 비대기인 9월 20일 이후에 생육온도가 낮아 정상적인 과실 비대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상대적으로 당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

표 3.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처리별 과실특성(2010)

토양수분

(-kPa)

착과일

(월.일)

과 중

(g)

과 장

(cm)

과 폭

(cm)

당 도

(°brix)

과육두께

(mm)

20-25 9.15 662 9.7 11.0 18.4 3.3 

30-35 9.16 680 9.7 11.1 19.0 3.1 

40-45 9.16 647 9.5 10.9 19.0 3.2 

  이와 같은 결과는 재배기간 동안의 기상조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의 

온도변화와 일조부족에 기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특히 착과비대기의 야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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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온인 18℃를 기준으로 9월 상순까지는 18℃ 이상의 고온이었으나 9월 하순부터는 18℃
보다 낮은 저온 조건이었으며, 2010년 8~9월의 2개월 간 누적 일조시수는 246시간으로서, 

평년의 같은 기간 누적 일조시수가 358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69% 수준으로 낮았었는데, 특

히 영양생장기와 착과비대기인 8월 상순부터 9월 상순까지의 일조시수가 매우 낮았던 것이 

생육과 과실의 성장부진의 원인이었다고 사료되었다.

  과실 비대성숙기의 토양수분 조건에 따라 네트발현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낮은 관수조건인 

-40~45kPa 처리구의 네트발현 지수가 3.1로서 높은 관수조건인 -20~25kPa 처리구의 2.7보다 높

아 토양수분이 낮았던 조건에서 네트발현이 가장 양호하였다(그림 1).

  

그림 1.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처리별 네트발현 정도(2010)

  大江과 渡辺(1982)가 ‘후까미도리’, ‘사츠마이아’ 두 푸종을 공시하여 1회에 5, 10, 15, 

20mm 씩 각각 관수한 결과, 두 품종 모두 10 및 15mm 관수구에서 과실이 큰 경향이었으

며, 당도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으나 종합적으로는 과실비대기의 1회 관수량이 10~15mm가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江村(1982)가 개화기~과실비대중기, 과실비대중기~네트형성

기 및 수확전기에 각각 소량-다량-소량, 전기간 소량, 전기간 중량, 및 전기간 다량 등으로 

관수하여 과실비대 및 품질을 조사한 바, 전 기간 중량 및 다량 관수가 과실의 크기와 당도

에 있어서 양호한 편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온, 지온, 증산량 및 관수간격과의 관련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2010년 시험연구 결과, 과실 비대성숙기의 토양수분 조건에 따른 네트발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생육기간 중 지나친 고온에서 저온으로의 급격한 온도변화와 더불어 

일조부족 등의 생육에 불리한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인 생육과 과실의 생장이 부진하여 상

품성 있는 과실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작형을 달리하여 고온기 재배시 토양수분과 

네트발현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2년차 시험에서는 재배작형을 1개월 정도 앞당겨 수행하여 저온의 피해

를 방지하였으며 고온에 따른 네트발현의 조건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강제환풍기를 이

용한 환기개시 온도 조건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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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및 환기온도 처리별 생육특성(2011)

토양수분

(-kPa)

환기온도

(℃)

초장

(cm)

엽수

(매)

절간장

(cm)

엽장

(cm)

엽폭

(cm)

생체중

(g)

40~45 30 196 20.0 9.9 25.5 39.3 964

35 190 20.6 9.3 25.7 38.3 903

20~25 30 195 21.1 9.3 25.5 37.7 1,045

35 188 20.5 9.2 26.3 39.3 948

  과실 비대성숙기의 토양수분과 환기온도에 따른 생육을 보면, 토양수분이 많은 -20~25kPa 

처리구와 환기온도가 낮은 30℃ 처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생체중을 비롯한 생육특성이 양호하

였다(표 4). 또한 토양수분과 환기온도 처리는 착과 및 과실 비대기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처리에 의한 착과특성은 처리간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표 5).

표 5.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및 환기온도 처리별 착과특성(2011)

토양수분

(-kPa)

환기온도

(℃)

착과절위

(마디)
상부엽수

착과높이

(cm)

착과율

(%)

40~45 30 14.0 7.2 102.2 85

35 14.9 6.5 98.5 83

20~25 30 14.1 7.6 95.1 80

35 14.2 7.1 96.1 82

  과실 비대성숙기의 토양수분과 환기온도에 따른 처리별 과실특성을 보면, 과중은 토양수

분이 많고 시설 내 온도가 낮은 -20~25kPa + 30℃ 처리구에서 가장 무거웠고 건조하고 고

온인 -40~45kPa + 35℃ 처리구에서 가장 가벼웠다. 또한 과중이 가장 무거웠던 -20~25kPa 

+ 30℃ 처리구에서 과실의 크기와 과육의 두께도 양호하였다(표 6).

  네트발현의 경우 토양수분과 환기온도 조건이 -40~45kPa + 30℃인 처리구에서 가장 양호하였

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당도는 토양수분 처리보다는 환기온도에 영향을 받았는

데, 저온 환기조건인 30℃ 처리구가 고온 조건인 35℃ 처리구보다 양호하였다(표 6, 그림 2).

표 6.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및 환기온도 처리별 과실특성(2011)

토양수분

(-kPa)

환기온도

(℃)

과중

(g)

과장

(cm)

과폭

(cm)

네트발현

(0~5)

과육두께

(mm)

당도

(°Bx)

40~45 30 1,626 14.0 14.7 4.1 40.1 16.6

35 1,576 13.9 14.4 3.4 40.7 16.2 

20~25 30 1,719 14.3 14.9 3.9 41.5 16.6 

35 1,659 14.2 14.7 3.8 40.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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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실 비대성숙기 토양수분 및 환기온도 처리별 네트발현(2011)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토양 수분조건과 시설 내 온도조건에 따른 과실의 특성을 보

면 과실의 외형적인 성장에는 토양수분이 충분하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네트발현과 당도는 토양 수분조건이 낮게 관리할 필요

가 있으며 지나친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멜론은 저온과 다습에 약할 뿐 아니라 시비 및 물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우수

한 상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멜론은 당도와 외관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되므로 당도를 높이

고 네트를 고르게 하기 위한 계획적인 토양수분관리가 필요하다. Kamiya(1969)는 전 생육기

간 중 가장 물을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교배 후 21일까지라고 하였으며 Tamai(1956)는 온실

재배에서 토양수분 조절은 정식 후부터 활착될 때까지와 교배를 마칠 때까지 습하게 하고 

그 후는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등(1994)은 개화기부터 네트 발현이 완

료될 때까지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때 물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병해의 다발, 네트 

불량, 열과 등으로 과실의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등(1994)이 온실멜론은 착과 후 20일 경부터 단수하는 것이 당도 향상에 좋았다

고 보고하였고, 박 등(1996)은 참외에서 토양수분을 많게 관리할수록 과실은 컸으나 발효과

가 많이 발생하고 당도가 저하되어 -30kPa에서 관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멜론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는 적정 엽수의 확보와 토양 양수

분 관리, 시설 내 광 및 온습도관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지만 그 가운데 토양

수분이 수량과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니원 멜론의 네트발현을 위한 착과 비대기 이후의 토양수분 및 온도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수행한 본 시험결과, 토양수분 조건에 따른 네트발현 정도는 저관수 조

건인 -40~45kPa에서 네트발현이 양호하였으며 환기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조건인 3

0℃에서 네트발현이 양호하였다. 따라서 하니원 멜론의 착과 비대기 이후에는 낮은 관수조

건에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양호한 네트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4. 적  요

  하니원 멜론의 비닐하우스 토경재배시 과실 성숙기 토양수분 조건과 시설 내 환기조건이 

멜론 과실의 품질 중 네트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2010과 2011년 2년간 시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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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과실 성숙기의 관수 개시점을 기준으로 한 토양수분을 처리한 결과, 과중 등 과실

의 생육은 토양수분이 많은 -20~25kPa 처리구에서 양호하였으나, 네트발현은 토양수분이 적

은 -40~45kPa 처리구에서 양호하였다. 또한 2년차 2011년 시험에서 시설 내 강제환기 조건

으로는 30℃ 처리구가 35℃ 처리구보다 양호하였다.  따라서 과실 성숙기의 토양수분 조건

과 온도관리가 네트발현에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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